o|MOI, X5 74(LX|, AHY) MmAL M@ AAl No. 104

EX3} 7|Ale] 5302 AJ3jo| 5202 o|£0j5.00f qa|5to] LY7} G RAB O 2 HE| S8 oi5t0] YR ZAK| J2AEO| B
2.2 HOISHA| MBIQY e 2HZ A 15:19)

M o
Aol 7k= 2ol OHISIAIR? ST LHA| It TIME Zlo| 23] orowq moks| X|LID |
Il AI=x12? 022 oliduct U Kot Ciolz Biol = sigol ¢l
d (=] S o S o olLix|o
3 rm nr=. "™ Ofo:; 2'1;: 20| Felol 282 @S Lol YUSANIE Blato, eén A1I iR 3.\.*4%
- o Mal £2|2L| X{3|2] AtedRt 7S 2J5H 7|E 5 ZAICId 2 2|22t Blo|

3@
[
=
o

ok |E
/gﬂqu oI5

Fxle AEH AIZ

£ __Eil*E SRl CIE,

o2 E°4tr XHJH= FX| Aot XLt 4
X

EIHELICE ALEILICE.

e
[m
—

|0
Hu r
Pl
o
H
;0
a
@
—
ﬁ
o

4C

Lo
23
2|
2

3
M o

) mo

%EUOHQE12 “1 |01
MetsgLIct 22{xt of

|J Njo

A
=

L

4iC AlQIH| Solgtin, D 248 5
Al ol S2 I%J- 258 =0 15 voC o) ofy oxiat 28
o |© o 10
FAEECH TS HOMEE 22 o) 2z o1 vtz meo g3
o TIo|EF A A Ll
S2 WME 2+ %ui LICt olEY] 5lD XMEX|Z2 ED ARIES Ot}
ol ol o aq Q&
ol o @Soltig Mo o 201\ gy siautoige i af
ME BE2|X| ok, LI 2X5| 3
: 1= 232X 8, M 2B 8 2 g1 104 002 UsT1E 31D,
= MBSt Y29l AlZte2 MIRJY 291 _ o = oo xis
s M2 Ot ARZEOI 828 MY
2 oF = 04 AASHHIA
o E_, %T"" 718 £ 'L_ A|'°|'Ml=s -’|§|§ =1 | téI-qu- 3|-XIDJ- Ea'-g
LICE. =

AtZtEo0| ofle| oIl 2E 7120(H
ME 220z &/H 0t28 ¥x| o
of 2 & LHAlG|7|E BiL|C},

smleekosova@yahoo.com 7}=:samlee1016(0] A 21), hkjangkosovo(ZEd|Z)



10
qm
|
ln
Ofm
9,'.'

|J
ol
=2

B
10

o
0l

rny
o re
— nn re

=
e Y2 LH EIof ARSI

o

LIOP S 042 Li2tofl AlRgxiat
gLICk. 2xo| LbfL|ot

2
EO
':
ﬁ
2
r_'i
e
ox
rjo
M re :
e}

<
=

:C.I:l

>

s
[al
2o
rlo
H>

Jix opy
olo

i
o M
|o
mo Hu o>
>
Il

pad|
=
)

2 rr ro

o

S0t 4 SsHA A 2 2ol
omu ot} 0FQIS 0l 5

S)20t Ago0| 512, 1SS Mok
22 AlRY 4 YSE BT 7|S5H 5
ASEHALICt,

b

ro UI% > ro o

2 om 2 >

[]_J

Al

M| S21:

M A}

e

M

I_

1J
"2 2

AT
1o

(o}

22

o>

>

=
o Jo
rio
» 2 20
nox W
2 rr 2

EO
ol
-

~

2

ne
rr
bl
i

wh
~J
=

ra
Hor
=
x

>
1)
EO

on
[}
o
Y

|o

Hu

rx
Jo
T
1>

=)
o
==
gal
111y}
re <o

s
2

rir

>

(o}

e

o>

—

(m)

o -
J)

=

rlo
l-LI
4J i
HU - yon iy
e S
Rl D
©
< B oo

1>
o
22
o>
i
=

2
-t_::l_-l
Q *
ox
o
]
o
pad|
ne 1o fr .

oln
Jiu
njo

H mo rlo

om =
ol d
=_=

0
© e 3
2] el

Olm
=
bal
s
ball
I
LE
15

2
0

_,_
ol T
L
>
on
EJ_
Q'I_I
=]

S 07 @ v T o
o —
B
¥
rfAr >

2 2 {0
_)-|'_l
H
r2 o ofm
P
T
-

M
>
UJ
=
on

e

!

- =
Pl

0
_(_)'l_l

]

32
rir

H

~
12
|0
Hu
ru>-|
=}
(=]
=
H ﬂlﬂ
=
|.n
Jhu

)

Il

o

n

°

T

=

y

e

B ol 4>
4J 3

= e
1o

=]
™

NH rlo
HT
>
mjo
i}
=
ol
@
g
(o]
).
©

ICt. oA Al7lol=

T XIAlo 2 IAtE

on 40 oz rir O r&E

o
=
olo
[

o H 32

In
i
%
Z
)
a
=

o
i
ol
=

rn r2 o> o> o |
1>
ujo

ox OH
|.n

Dl‘

Illlﬂ

n J
Eﬂ.l

MIole| BFA £Y

68 Z0ll= AHYolel ZYAl0] Chgt
LICt, RAROIM EUNX| ClEs 1!
04%4(4800km)o|oi=dl, XLlo| 252
OB CHAE 4 QoA UARHSLICH
ox|e XE UM IMHME ¢ U 2t

M Z/4el EY2 M Zst

QA
=]

>

ol
=

B 32

2

J9 N

Ch x|k 3

=
—
=L

=
rlo
410
oX

.
uin
£ H
an
2

(em )}
I

Ar
o
[J

(e}
I

CI,
>
mjo

a1

rlo

R

tn

ol

]

12

In

M
rx

J
>

19

et
2 o> nn ko XN X &

rx v 4

Jon
=

Py
84

M & o o po A
sl
0.
|
x
el

fu

B 2 o
1}a]
o

M x|Ln71| L|C
£0jIM

XOﬁ}
sST ©

Zo|ek Sy BIxt Hxt

H

.|

Telo] ofgchz Al
QIsHat A 0le 2 7|=5H

T4l Yz
22| 313 7hgol
L AR B
HE YD SUof
258
Alstnof|
EL

NGA MOSHA 6 VJEC
DHE ME LEJEN E

PRINDIT

ORA 10

AKTIVIT

ANGLIS

ETJ!

.3

LOJERAT
PUNE DORE

TREGIMI | BIBLES

6-9 KORRIK 4

-12 "h

ETET

HT

BASHKESIA UNGJILLORE
JETA ME BEGATI

r (TE PARKU |

LIRISE)

e 78 6UZE 9UMX| 0|7
gl218 3| A|-0=|Eh|- SHH| o1a|
O WZE ZIfelL|ct. o &l
100| YT E O € 248
2 slojet of2lo| Atoig B
MM 91D, 2 A ol A
S|E o] A2 1 Z5| oloig
4 oloaLct

https://blog.naver.com/smleekosova



	이성민, 장혜경(은지, 새일) 선교사 선교 소식 No. 104
	러브 코소보
	새일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는 길에 스위스에 살고 있는 코소보 출신 신자 부부의 집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이들을 만났지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부부 안에 어려움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고, 형제는 새롭게 시작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자매는 현지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아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랜 시간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함께 나누었다. 감사하게도 형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고, 먼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함께 기도하는 동안 부부는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10시간이 넘는 긴 운전을 했지만, 피곤함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더 크게 다가왔다. 육체는 지쳤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여정은 새일이의 졸업식을 향한 길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의 여정이었다.(선교 일상)
	사랑하는 동역자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곳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한낮에는 외출이 쉽지 않을 만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역자님께서 계신 곳에도 더위가 심할텐데 주님의 은혜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올해 세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리오니 저희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트닉이 겪는 어려움
	매일의 전도
	지난 4월 세례를 받은 에트닉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불신자 친구들에게 알려진 후, 그를 냉대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트닉은 다소 낙심한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간증을 유튜브에 올려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에트닉은 자신 있게 동의했고,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트닉의 믿음이 더욱 자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거의 매일 오전과 오후에 동네를 한 바퀴씩 걸으며 운동도 하고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길에서 친구나 이웃을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의 있게 귀를 기울이면서도 복음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 때로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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